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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울 등 7개 계열사 사외이사 51명 영입

▶법조인 22명 (43.1%)

▶검찰 출신 9명

※ 김성태의 주가조작 수사팀장 김영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 검사 영입







24. 6. 7. 수원지법 1심 판결문 중

• 김성태는 국내 기업의 CEO, 주가조작만을
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
받아들여지기 어렵다.

• 국정원 문건에 주가상승 계획, 김성태의 사익
실현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김성태
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.



수원지검, 김성태 주가조작 일부 혐의 누락 기소

▶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날 시,
‘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’ 을 ‘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’
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

▶ 김성태 = 검찰의 봐주기 기소

=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



김성태와 김건희 여사의 닮은점

▲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 점

▲ 검사를 가깝게 두려고 한 점

▲ 검찰의 봐주기 기소·수사 의혹에 정점


